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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청년층이 정규교육 이수 후, 일자리로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1) 이러한 곤란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에 따른 청년층의 높아진 눈높이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불일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신동준 외, 2011). 청년
층 눈높이의 핵심적인 내용은 노동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실제임금 수준에 비하여 높아진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다(신동준, 2012). 특히 우리나라 청년층이 일자리 선
택에서 직업의 사회적인 기여나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 임금을 가장 중시하고 있어 의
중임금이 가진 중요성이 커진다(임언 외, 2010: 71).
의중임금이란 구직자가 일하기 위해서 혹은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최소
한의 임금수준이다. 그런데 시장임금과 괴리된 의중임금은 현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입직에 성공했다고 해도 만족도가 낮아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Bratberg & Nilsen, 1998).
한편 우리나라 청년층은 성장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에 집중하는데, 이의 주된 
목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는 것에 
있다(김정민 외,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장기간에 걸쳐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 성적에 따라 원하는 대학의 진학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중임금의 형성과 같은 청
년층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박천수, 2015). 또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개인의 인지능력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성실성을 보여주는 지표의 성격도 
있어, 직무수행능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대리 변수(실제임금의 결정)로 이해될 수도 있
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의중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청년층이 
느끼는 주관적인 중요도에 비하여 소홀하게 취급되고, 상대적으로 실제임금에 대한 관심
이 높은 편이다(최필선 외, 2013; 김홍균, 외 2007).
1) ILO(www.ilo.org)는 101차 국제회의를 통하여 전세계 7,500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
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IL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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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청년층 눈높이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대
두한 의중임금과 실제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Ⅱ. 선행 연구와 분석 항목
1. 선행 연구
의중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인 속성, 학력수준, 가
구 특성, 위험기피, 노동시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Hofler & Murphy(1994)는 미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CPS)를 이용하여 남자가 여
자보다 보다 높은 의중임금을 보이고, 연령, 교육, 노동시장 현황, 재산 등이 의중임금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류재술․류기철(2002)은 의중임금 함수
를 추정하여, 성별에 따라 의중임금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 상당히 다름을 보여주었다. 남
자는 연령, 학력, 전 직장 임금소득, 실업기간, 이전 직장 임금소득이 의중임금을 결정하
는 주요 변수이나, 여자는 이전 직장 임금소득, 연령, 학력, 자격증 유무가 이에 해당한
다. 특히 남자는 연령효과가 크고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빠르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국내외 많은 연구가 학력수준이 의중임금의 형성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Hofler & Murphy, 1994; 류재술 외, 2002). 정인수․김기민(2005)은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보다 희망 최소 연봉이 237만 원 가량 더 높음
을 제시하였다.
다른 가구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우현(2004)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여가 지향적인 선호체계로 의중임금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였다. 금재호(1997)는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의중임금이 낮아지고, 남자의 연령 효과와 학력 효과가 
더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병희․윤윤규․김주영․정성미(2009)는 의중임금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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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요인으로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분가 비중의 감소에 따른 부모에 대한 의존성 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서울권 소재 대학이 여타 지역 소재 대학보다 의중임금이 높고,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이 높으며, 전공별로 이공계열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노동시장의 여건과 관련하여 Bratberg & Nilsen(1998)이 구직기간과 의중임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의중임금이 낮아 구직기간이 짧고 첫 직장에서 오래 근
무한다는 실증결과를 내놓았다.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2002)은 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면 의중임금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김구(2010)는 중퇴자나 졸업자가 지속적인 근로 상태를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 휴학한 
실업자는 휴학기간 동안 일시적인 근로에 참여하기 때문에 중퇴자나 졸업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의중임금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동규(2011)는 의중임금 충족률(=시장임
금/의중임금)이 높을수록 첫 직장 근속 기간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의중임금에 영향을 미쳐 퇴직확률을 낮춘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청년층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노동시장 이행 분석에서 
개인의 속성이나 성향, 그리고 다양한 인적자원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한
다(김주섭 외, 2003; 김홍균, 외 2007; 박천수, 2015). 
2. 희망임금
KEEP 2012년 취업선호도 항목에 ‘나는 월급이 최소 ____만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라는 질문(474번)이 있다.2) 현재시점에서 노동제공의 여부를 결정
하는 최소 임금을 묻고 있어 의중임금의 정의와 유사하여 의중임금을 염두하고 설문 문
항을 설계한 것이 분명하다. 조사된 결과를 보면 응답자(5,649명) 가운데 일부(199명)
가 응답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0원(8명)을 포함하여 70만 원 이하인 하위 1%와 최
고 6,000만 원 등 상위 1%는 응답이나 입력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 과도하게 평균에 영
향을 줄 수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중간 98%에 해당하는 80만
원에서 800만원 사이의 실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절
반 이상이 의중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의중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2) 구직자에게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월 소득(월급)이 되어야 일을 하겠습니까?’(문 396)라는 
설문도 있는데, 응답자(453명) 가운데 동일한 값으로 응답한 사례가 절반(54.3%)을 넘어 
자료의 접근성이 높은 취업선호도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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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자리에 상당수가 취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의중임
금은 실제로 희망하는 수준의 임금 성격이 높아 이하에서 희망임금으로 보고 분석한다.  
응답자의 평균 희망임금은 197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성별로 보면 남자가 
213만 원이고 여자는 173만 원으로 4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수준 분류에
서 희망임금이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응답자의 40%에 
달하는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력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졸업 가능성이 없는 학교 중퇴자
는 최종 졸업을 기준으로 학력을 분류하였다(김구, 2010). 학력수준별 희망임금은 학력
기준 노동시장을 반영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대학(재학 포함)과 대학원
(재학 포함)의 차이가 가장 크다. 동일한 학력 수준에서 성별 차이는 대학원 학력에서 
53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대학 수준에서 32만 원으로 가장 낮아 주목된다. 여자는 대학 
학력수준이 되어도 남자의 전문대학 수준보다 낮은 희망임금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원 진
학 이후 크게 상승하고 있다.
학력수준
남자 여자 전체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고졸 187.7 527 59.39 150.5 386 44.20 172.0 913 56.54
전문대졸 199.9 560 60.20 157.8 581 41.67 178.4 1,141 55.72
대졸 214.9 1,896 77.44 182.9 1,082 65.33 203.3 2,978 74.87
대학원졸 291.9 213 124.13 238.9 98 90.47 275.2 311 117.08
합계 212.9 3,196 79.67 172.8 2,147 61.17 196.8 5,343 75.40
<표 1> 성별 학력수준별 희망임금
자료: KEEP(2012).
3. 실제임금 
청년층이 받는 실제임금과 관련하여 KEEP 2012년은 첫 번째 일자리(173번)에 대한 
조사에서 임금과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를 질문하고 있어, 이를 단순하게 합하여 근로
자의 임금으로 보았다.3)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5,649명) 가운
3) 일자리 개수를 묻는 질문에서 97.2%가 1개로 응답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첫 일자리의 
임금으로 파악한다. 또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취업자의 92.8%가 근로소득자이고, 자영업자
는 자본 이득이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금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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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841명이 응답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6만 원 이하의 응답자가 
하위 1%이고 410만 원 이상이 상위 1%인데, 희망임금과 같이 극단에 해당하는 상하 
1%를 제외하고 27만 원에서 410만 원 사이에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응답자의 평균 실제임금은 185만 원인데, 남자는 196만 원이고 여자는 166만 원으로 
3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수준별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구직
자의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를 포함하고 있어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학력수준
남자 여자 전체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고졸 188.5 324 63.4 162.9 241 54.2 177.6 565 60.9
전문대졸 207.5 413 62.4 165.4 417 47.5 186.4 830 59.2
대졸 198.9 750 79.4 168.5 514 69.3 186.5 1,264 76.9
대학원졸 210.1 66 79.4 172.4 27 70.2 199.1 93 78.4
합계 199.5 1,553 72.3 166.4 1,199 59.5 185.1 2,752 69.0
<표 2> 성별 학력수준별 실제임금
자료: KEEP(2012).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점수와 상관없이 전년도 성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연도 성적으로만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여러 해에 
걸쳐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는데, 최종 연도의 시험성적이 대학진학 등 진로와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정리한다.4) 탐구영역은 개인별 선택이 복잡
하여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의 성적이 대학 진학에서 절
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 연도별로 등급과 표준점수․표준점수 백
분위 값이 있으나 2008년 응시자가 많아 등급만 이용하고, 각 등급을 나누어 평균 등급
을 구한다.5)  
4) 최종시험 성적이 대학 선택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는 대학 재학 중 시험에 응
시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다시 대입 전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5) 2008년에는 오직 개인별 등급만 공개되어 대학입시에 적용되고, 과목별 편차나 100분위 점
수와 표준편차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평균 등급은 1개 등급만 있는 경우에 그 수치를 사
용하였고, 2개 등급 이상이 있으면 그 평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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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등급이 보고된 인원은 수리영역이 2,609명으로 가장 적고 언어영역이 2,848명
으로 가장 많다. 등급의 분포를 보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과목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
으며, 중간 등급인 5등급이 9∼10%로 가장 많은 편이다. 4등급과 6등급, 3등급과 7등
급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1등급과 9등급은 3% 내외를 보여 가장 적은 수가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에서 수능 점수(등급)가 보고되지 않고 있어서, 수
리영역 성적은 절반 이하(46.2%)만 점수가 있다. 
등급　
언어 수리 외국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1 157 2.8 137 2.4 146 2.6
2 208 3.7 170 3.0 205 3.6
3 276 4.9 252 4.5 282 5.0
4 413 7.3 361 6.4 385 6.8
5 547 9.7 519 9.2 493 8.7
6 420 7.4 501 8.9 437 7.7
7 398 7.0 359 6.4 424 7.5
8 260 4.6 194 3.4 312 5.5
9 169 3.0 116 2.1 142 2.5
합계 2848 50.4 2609 46.2 2826 50.0
결측 2801 49.6 3040 53.8 2823 50.0
총 인원 5649 100.0 5649 100.0 5649 100.0
<표 3>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야별 등급별 인원 분포 
자료: KEEP(2012). 
수능영역 등급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상호연관성이 높기는 하나 과목별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언어와 수리영역 등급의 연관성이 가장 낮으며, 외국어와 언어영역 등급의 연관
성이 높은 편이다. 평균 등급과 관련성은 수리영역이 가장 낮고 외국어영역이 가장 높아
서, 영어능력을 우대하고 있는 현실이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박천수, 2009).
수능 성적이 최종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학력 수준별로 평균 수능 등급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성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남자는 성적이 좋을수록 학
력수준도 높아지나, 여자는 고졸의 평균 등급이 전문대졸보다 우수하여 역전이 발생한
다.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급에서 여자의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남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4 雇傭職業能力開發硏究 2016年 4月 第19卷 第1號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 등급
언어 등급
Pearson 상관계수 1
N 2,848
수리 등급
Pearson 상관계수 .664*** 1
N 2,598 2,609
외국어 등급
Pearson 상관계수 .818*** .708*** 1
N 2,816 2,597 2,826
평균 등급
Pearson 상관계수 .921*** .870*** .934*** 1
N 2,845 2,609 2,823 2,856
<표 4>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야별 등급 간 상관계수
주: *** p<0.01 
자료: KEEP(2012). 
학력수준
남자 여자 전체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고졸 6.7460 166 1.48014 6.2163 84 1.76720 6.5680 250 1.59862
전문대졸 6.5411 142 1.31536 6.3261 300 1.28350 6.3952 442 1.29623
대졸 5.0923 1118 1.92553 4.5915 927 1.82202 4.8653 2045 1.89533
대학원졸 4.5490 51 1.92478 4.0622 67 1.39650 4.2726 118 1.65590
합계 5.3987 1477 1.94096 5.0425 1378 1.87045 5.2267 2855 1.91521
<표 5> 성별 학력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등급
자료: KEEP(2012). 
수능 등급에 따른 실제임금의 변화를 보면 수능 등급이 좋을수록 평균 희망임금이 높
아지고 있다. 언어와 수리영역은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성적이 좋을수록 희망임금이 높아
지고, 외국어영역은 7등급까지 성적과 희망임금이 비례하고 있다. 또한 9등급은 모든 영
역에서 8등급보다 오히려 희망임금이 높다. 가장 많은 희망임금 격차를 보이는 분야는 
외국어영역이고 이어서 수리와 언어영역 순인데, 평균 200만 원을 상회하는 등급도 언어
영역은 3등급까지이고 수리와 외국어영역은 4등급까지이다. 그러므로 다른 요인을 모두 
무시하고 수능 성적만 고려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 할수록 특히 외국어와 
수학 성적이 좋을수록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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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1 246.7 150 96.7 256.2 130 103.6 265.1 139 108.5
2 216.7 197 70.0 233.9 161 83.9 230.1 195 82.2
3 213.2 263 89.4 213.4 244 69.6 210.5 263 65.4
4 199.2 397 62.6 201.3 348 65.9 201.9 374 70.6
5 189.9 525 71.4 195.0 498 75.2 189.8 480 64.4
6 182.8 396 55.6 181.5 471 53.3 183.1 407 55.5
7 183.9 372 58.1 180.4 340 53.0 175.4 400 60.2
8 174.6 248 54.7 178.2 178 49.3 176.0 295 54.1
9 177.6 158 61.0 186.8 114 81.3 177.7 131 55.8
합계 194.6 2,706 70.2 197.3 2,484 71.0 195.1 2,684 70.2
<표 6>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별 희망임금
주: *** p<0.01(F 검정)
자료: KEEP(2012).
5. 이외 변수 및 기술통계 
인적속성은 성별로 남자(여자=0), 재학 중(Yes=1), 예비역(Yes=1), 기혼자(Yes=1)
를 우선 포함한다. 청년층은 자신의 외모에 민감하여 의중임금이나 실제임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과체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통제하였다(김
용학 외, 2012). 과체중은 보고된 데이터에서 BMI(Body Mass Index)를 계산하여 값
이 30 이상 여부(Yes=1)를 기준으로 한다.7) 연령대는 현재 표본 구성의 시점을 기준
으로 중3 표본(=1), 고3 표본(=2), 추가 보충(=3)을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8) 건강
상태(문476)는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건강수준이 희망임금이나 실제임금에 영향을 
6) 수능 등급에 따른 실제임금의 변화를 보면 수능 등급이 좋을수록 평균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언어영역은 1등급의 임금이 가장 높고 8등급이 가장 낮으나, 희망임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 수리영역도 1등급의 평균 임금이 가장 높으나 6등급이 
가장 낮고, 외국어영역은 2등급이 가장 높으나 7등급이 가장 낮다. 전체적으로 수능 등급과 
실제임금의 관련성은 희망임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규칙적이다(지면관계로 표는 생략). 
7) BMI는 몸무게(kg)/키(m)2로 계산하며 보통 18.5 이하를 저체중으로 보고, 25 이상이 과
체중이며 30 이상은 비만으로 보고 있다(http://terms.naver.com/).
8) 연령은 고3 표본이 중3 표본보다 3개년 높고, 추가 보완 표본은 고3 표본보다 2∼3개년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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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처리 
종속
변수
희망임금 로그로 변환하여 사용(상하위 1% 삭제)
실제임금 로그로 변환하여 사용(상하위 1% 삭제)
설명
변수
인적 속성
남자, 재학 중, 예비역, 기혼자, 과체중(이상 Yes=1), 건강상태(1 매우허
약∼5 매우 건강), 연령대(중3 표본=1, 고3 표본=2, 추가표본=3) 
수능 수능 등급(언어․수리․외국어영역: 1∼9등급), 평균 등급 
교육
경험
고졸, 전문대, 대학, 대학원(이상 재학 포함), 학교중퇴자 여부, 외국어 학
습, 직업훈련 경험, 고교직업교육(이상 Yes=1), 대학 소재지(서울, 경인,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외국)
노동
시장
거주지(수도권,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외국), 구직경험, 취업 중(이상 
Yes=1)
취업 선호
도시권 직장만, 사회적 인정 중요, 중소기업 거부, 대기업 혹은 외국계 기
업만, 공기업/공무원 분야만, 학력수준과 적합한 일자리만, 전공분야와 맞
는 일자리만, 정규직만, 통근 가능권만(이상 Yes=1)
심리 특성 
분위기 주도, 자주 심란함,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 배려, 계획한 것을 실
행(이상 0=매우 부정∼3=매우 긍정), 자신의 적성 파악, 흥미 파악(이상 
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일자리 특성
노동조합, 정규직, 단시간 근로, 민간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외국기업, 
법인단체(이상 Yes=1), 기업규모(1∼1,000인 이상), 산업과 직업 더미 
<표 7> 변수의 구성 및 설명
줄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였다(박현아 외, 2011). 
교육 경력은 전술한 영역별 수능 등급과 평균 등급 이외에 재학을 포함한 학력 수준, 
그리고 외국어 학습과 직업훈련 경험(Yes=1)을 포함한다. 외국어 학습은 영어 공부를 
하거나 사교육을 받거나 공인영어시험을 응시한 경우로 본다. 아울러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경험(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여부)을 파악한다. 대학의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여 
대학 소재지를 중심으로 서울, 경인, 충청, 호남(제주 포함), 경남, 경북(강원 포함), 외
국 대학으로 구분한다.9) 
지역별 노동수급 편차와 출퇴근이나 이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
9) 학교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연도별로 흩어져 있어,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례
(3,562명)만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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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응답 표본 평균 표준편차
인적 속성
과체중 5,649 .0241 .15330
건강상태 5,646 3.63 .843
교육
경험
전문대학 졸업 5,646 .2138 .41001
대학 졸업 5,646 .5588 .49657
대학원 졸업 5,646 .0583 .23428
외국어 학습 5,649 .3753 .48424
직업훈련 경험 5,643 .0454 .20812
고교직업교육 4,930 .3014 .45892
서울권 대학 5,649 .1273 .33331
경인권 대학 5,649 .1131 .31676
노동
시장
수도권 거주 5,649 .4958 .50003
구직 경험 5,649 .3254 .46855
취업 선호
도시권 직장만 5,633 .37 .482
중소기업 거부 5,629 .15 .356
공기업/공무원만 5,630 .08 .272
학력/학벌 적합만 5,632 .42 .493
전공분야 일치만 5,634 .31 .462
정규직만 5,635 .64 .481
통근 가능권만 5,633 .62 .486
심리 특성 
모임 분위기 주도 5,636 1.61 .641
자주 심란해짐 5,635 1.25 .719
자신의 적성 파악 5,643 3.63 .775
일자리 특성
노동조합 있음 3,048 .2113 .40829
정규직 여부 3,168 .7528 .43143
단시간 근로 5,649 .0505 .21889
<표 8> 기초통계량(일부만 제시)
도권, 충청, 호남(제주 포함), 경남, 경북(강원 포함), 외국으로 주거지를 구분한다(권우
현, 2013).10) 이외에도 구직 경험이나 현재 취업 여부(Yes=1)를 포함한다. 
취업에 대한 개인별 선호도에 대한 항목(문474)은 도시권 직장만 취업하고자 한다거
10)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지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공급과 일자리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변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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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인정이 중요하다거나, 중소기업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음, 대기업 혹은 외국기
업만 취업하고자 함, 공공분야에만 취업하고자 함, 학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에만 취업
하고자 함, 전공분야와 맞는 일자리만 취업하고자 함, 정규직만 고집, 통근 가능권만 취
업하고자 함(이상 Yes=1) 등이다(신동균 외, 2014; 주무현 외, 2007).
개인의 심리적 특성(문475)은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 자주 심란해 함,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음,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이 있음, 계획한 것을 실행함 등이 있으며 응답은 0
(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3(매우 그렇다)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것(문
480)으로 적성을 파악하고 있거나 좋아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고 있다(이채식 외, 2015). 
일자리 특성으로 노동조합, 정규직, 시간제(Yes=1)를 통제하고, 사업체의 유형으로 
민간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외국기업, 법인단체(Yes=1)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
업규모(1∼1000인 이상)와 산업․직업을 더미변수로 포함한다. 
Ⅲ. 임금 결정요인
1. 희망임금
희망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속성이나 성향 그리고 노동시장 측면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별 속성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수능 등급을 포함하고 있
다. 희망임금을 로그로 전환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선형(OLS) 회귀모형에 따라 분석
한다.11)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희망임금 형성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
았지만, 수리와 외국어영역은 수능 등급과 희망임금이 체계적으로 (반)비례하고 하고 있
다. 외국어영역은 수능 등급이 높아질수록(성적이 하락할수록) 1개 등급 당 평균 2.6% 
11) 상관계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표 4> 참조)과 졸업 지역 및 거주 지역(주13
참조)을 제외하고, 전문대와 4년제 대학(-0.587), 예비역과 남자(.836), 재학 중과 대학
(.508) 이외에 .5를 넘는 변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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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희망임금 하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견된다. 이에 따라 다른 조건이 같다
면 외국어영역의 1등급과 5등급은 10% 이상 희망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수리영역
도 수능 등급이 높아질수록(성적이 하락할수록) 1개 등급 당 약 1.2% 정도의 희망임금 
하락이 발견된다. 그러나 남자는 격차(등급 간 1.3%)가 상대적으로 크고 유의수준도 낮
은 편이나, 여자는 격차(등급 간 1%)가 적고 유의수준은 높아, 수리영역의 성적이 남자
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능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희망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희망임금을 보이고 있다. 재학 중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비
하여 희망임금이 체계적으로 높은 편인데, 특히 여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른 조건
이 같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임금도 높아진다. 
교육 경력으로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자가 고졸자에 비하여 높은 희망임금을 보이고 
있는데, 여자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고
등학교 단계에서 특성화고 졸업과 같이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에 희망임금이 평균적으로 
높은데 주로 남자가 이에 해당한다. 호남권 소재 대학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편차는 거의 
없으나, 해외 대학 졸업자의 희망임금이 가장 높은 편이다. 학교 소재지와 달리 거주지의 
영향은 상당히 높은데, 이는 현재 거주지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관
련된 것으로 추정된다.12)
외국 거주자의 희망임금이 가장 높은데, 기준 지역(호남권)에 비하여 가장 높게 형성
되어 있고, 경남권, 충청권, 수도권 순으로 희망임금이 높고 호남권 거주자의 희망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자는 충청권 거주자의 
희망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어서 경남권 거주자의 희망임금이 높다. 여자는 외국 거
주자가 호남권 거주자에 비하여 40% 가까이 희망임금이 높고 이어서 수도권 거주자의 
희망임금이 높다. 구직 경험이 있는 경우에 체계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남자가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여자는 영향이 없다. 현재 취업 여부는 희망임금 형성에 체
계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 학교 소재 지역과 거주지의 연관성은 경남권 대학 졸업자(0.671)가 가장 높고, 이어서 호
남권 대학 졸업자(0.605), 경북권 대학 졸업자(0.569)이며 나머지는 모두 0.5를 하회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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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5.487*** .082 5.696*** .120 5.413*** .115
인적 
속성
남자 .161*** .024 　 　 　 　
재학 중 .042** .017 .023 .027 .058*** .022
예비역 -.027 .024 -.024 .026 　 　
기혼자 -.025 .037 -.059 .077 -.005 .041
과체중 -.048 .045 -.065 .050 .132 .149
건강 상태 .007 .007 .000 .011 .014 .010
연령대 .037*** .013 .040** .019 .049** .019
수능
성적
언어 등급 .005 .005 .011 .007 -.005 .007
수리 등급 -.012*** .004 -.013** .006 -.010* .006
외국어 등급 -.026*** .005 -.025*** .007 -.025*** .007
교육
경력
전문대 -.009 .035 -.030 .053 .046 .052
대학 .014 .036 .042 .051 .025 .054
대학원 .127*** .044 .174*** .064 .117* .062
중퇴자 -.012 .039 -.032 .050 .016 .064
외국어 학습 .003 .012 -.012 .018 .025 .017
직업훈련 경험 -.033 .027 -.069* .042 -.010 .034
고교 직업교육 .039** .020 .046* .028 .036 .028
서울 -.027 .025 -.050 .041 -.013 .031
경인권 -.025 .025 -.038 .040 -.008 .032
충청권 -.008 .026 -.047 .042 .024 .034
경남권 -.056* .033 -.079 .052 -.031 .044
경북권 -.057* .030 -.074 .046 -.036 .040
외국 .234** .107 .173 .174 .217 .133
노동시
장
수도권 거주 .095*** .026 .075* .040 .115*** .035
충청권 거주 .115*** .031 .167*** .046 .050 .042
경남권 거주 .125*** .036 .140*** .053 .104** .048
경북권 거주 .100*** .034 .107** .049 .080* .047
외국 거주 .246*** .078 .054 .126 .397*** .098
구직 경험 -.045*** .012 -.067*** .019 -.024 .016
취업 중 .008 .013 .031 .019 -.018 .018
취업
선호
도시권 직장 .030** .013 .051*** .019 .006 .017
사회적 인정 .031** .014 .010 .021 .048*** .018
<표 9> 성별 희망임금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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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중소기업 거부 .066*** .020 .116*** .032 .023 .026
대기업/외국계 .136*** .024 .108*** .036 .157*** .031
공기업/공무원 -.148*** .019 -.175*** .030 -.115*** .025
학력 적합 .042*** .013 .043** .020 .042** .018
전공 일치 .028** .013 .038** .019 .026 .017
정규직 .067*** .013 .061*** .020 .072*** .018
통근 가능권 -.025* .013 -.006 .019 -.050* .019
심리
특성
분위기 주도 .033*** .009 .052*** .013 .007 .013
자주 심란 -.016* .008 -.014 .012 -.020* .012
타인 관심 -.028*** .009 -.030** .013 -.026** .013
타인 배려 -.021* .012 -.026 .017 -.010 .017
계획 실행 .031*** .010 .032** .015 .027** .013
적성 파악 .033*** .010 .028* .015 .031** .014
흥미 파악 -.024** .010 -.031** .014 -.015 .013
표본 / R2 2,452 / .290 1,289 / .254 1,162 / .306
주: *** p<0.01, ** p<0.05, * p<0.1
 
특정한 분야로 취업처를 제한(Yes=1)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희망임금이 높으나, 공
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취업처를 제한하고 있으면 희망임금이 가장 낮아진다. 이는 공공부
문 취업 희망자가 입직초기 공공부문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고용안정
성을 우선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으로만 취업처를 제한할 때 희
망임금이 가장 높고, 정규직이나 학력수준 적합, 전공일치로 취업처를 제한할 때도 희망
임금이 평균적으로 높다. 성별로 다른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도시권 직장만 고집하는 
경우 남자는 희망임금이 높아지나 여자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직업으로 취업을 제한하면 여자의 희망임금이 상당히 높아지나 남자는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통근 가능권으로 취업처를 제한하면 희망임금 수준이 낮아지는데 여자에게서 두드
러진다.
심리 특성은 주로 선호하는 직업과 관련되어 희망임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계획 실행을 잘할수록 희망임금이 높아지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
거나 배려심이 높은 경우에는 희망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주 
심란해 할수록 희망임금이 낮아지나 그 정도가 미약한 편이고, 여자가 더 영향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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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된다.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희망임금이 상승하나, 자신의 흥미
를 파악하고 있으면 희망임금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자는 흥미를 파악하고 있는 정
도와 희망임금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2. 희망임금에 주는 속성별 영향
희망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야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수능시험의 평균 등급을 
활용하고 해당 표본을 중심으로 추정 모형을 달리하여 분석한다.13) 먼저 모든 함수를 대
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2,703개 표본이 분석 대상이고 모형적합도(R2)는 0.275
이다. 전체 추정 결과를 보면 수능 평균 등급의 성적이 1등급 좋아질 때마다 평균적으로 
상당한 수준(3.6%)의 희망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나머지 변수의 계수는 성별 추정과 대
동소이하며, 개별 수능 등급으로 추정한 사례보다 모형적합도가 약간 낮아지고 있다.
모형I은 수능 평균 등급을 제외하고 추정하였는데 적합도가 9% 정도 하락하고, 예비
역과 과체중에서 임금 하락이 체계적으로 발견된다. 경북권과 외국인 거주자의 상대적인 
임금 상승효과가 사라졌다. 
모형II는 청년층이 이수한 학력과 관련된 학력수준, 학교에서 중퇴, 외국어와 직업훈
련경험, 고교직업교육 경험 등을 제외하고 추정하였는데 적합도가 4% 정도 하락한다. 
모형I과 같이 예비역과 과체중에서 임금 하락이 체계적으로 발견된다. 학력 관련 사항 전
체보다 수능 평균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청년층의 희망임금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III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거주지, 구직 경험, 취업자 여부를 제외하고 추정하였는
데 적합도가 3.3% 정도 하락한다. 예비역은 신뢰도가 낮아지고 과체중에서 임금 하락이 
체계적으로 발견된다. 
모형IV는 오직 수도권 직장에서만 취업 등 취업 선호와 관련된 각종 항목을 제외하고 
추정하였는데, 회귀식의 적합도가 24.4%나 크게 하락한다. 예비역은 신뢰도가 낮아지
고 과체중에서 임금 하락이 체계적으로 발견된다. 
13) 수능 평균 등급은 고교직업교육(.411)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고, 서울소재 대학(-.401), 대
학 졸업(-.300), 외국어 학습(-.300) 상관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학원 졸업(-.103)
이나 서울지역 거주(-.113)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0.5 이상 높은 상관
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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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수능 제외(모형I) 교육 제외(모형II)
상수 5.499*** .078 5.351*** .078 5.491*** .073
인적 
속성
남자 .181*** .023 .192*** .024 .188*** .023
재학중 .042** .016 .041** .016 .056*** .014
예비역 -.036 .023 -.061*** .024 -.051** .023
기혼자 -.014 .035 -.017 .036 -.014 .035
과체중 -.083 .043 -.092** .043 -0.85** .043
건강 상태 .005 .007 .003 .007 .002 .007
연령대 .035*** .013 .042*** .013 .050*** .012
수능성적 평균 수능등급 -.036*** .004 -.033*** .003
교육경력
전문대 .004 .032 -.002 .033
대학 .009 .033 .033 .034
대학원 .117*** .041 .161*** .042
중퇴자 .002 .035 .009 .036
외국어 학습 .013 .012 .028** .012
직업훈련경험 -.039 .025 -.040 .026
고교직업교육 .044** .018 -.015 .017
서울 소재 -.022 .024 .028 .024
경인권 소재 -0.23 .024 -.015 .024
충청권 소재 -.009 0.25 -.009 .026
경남권 소재 -.054* .032 -.051 .032
경북권 소재 -.046 .028 -.044** .029
외국 .192** .096 .191* .098
노동시장
수도권 거주 .084*** .025 .081*** .026 .072*** .021
충청권 거주 .108*** .030 .108*** .031 .106*** .024
경남권 거주 .118*** .034 .114*** .035 0.77*** .024
경북권 거주 .087*** .032 .084 .033 .051** .025
외국 거주 .169** .072 .176 .074 .190*** .070
구직 경험 -.048*** .012 -.056*** .012 -.047*** .012
취업 중 .009 .013 .001 .013 .005 .013
취업선호
도시권 직장 .028** .012 .030** .012 .028** .012
사회적 인정 0.27** .013 .030** .014 .029** .013
중소기업 .058*** .020 .067*** .020 .057*** .020
대기업/외국계 .144*** .023 .151*** .023 .143*** .023
공기업/공무원 -.140*** .019 -.139*** .019 -.143*** .019
학력수준 적합 .034*** .013 .047*** .013 .034*** .013
전공분야 일치 .026** .012 .025** .012 .030** .012
정규직 .070*** .013 .079*** .013 .066*** .013
통근 가능권 -.022* .013 -.026** .013 -.022* .013
심리특성
분위기 주도 .036*** .009 .030*** .009 .034*** .009
자주 심란 -.014* .008 -.017** .008 -.016** .008
타인 관심 -.033*** .009 -.033*** .009 -.035*** .009
타인 배려 -.016 .012 -.016 .012 -.017 .012
계획 실행 .031*** .009 .031*** .010 .031*** .009
적성 파악 .031*** .010 .035*** .010 .031*** .010
흥미 파악 -.025** .010 -.022** .010 -.024** .010
표본 / R2 2,703 / .275 2,703 / .250 2,704 / .264
<표 10> 모형별 희망임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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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제외(모형III) 취업 선호 제외(모형VI) 심리 특성 제외(모형V)
상수 5.582*** .075 5.140*** .064 5.508*** .067
인적 
속성
남자 .183*** .023 .179*** .024 .188*** .023
재학중 .054*** .015 .049*** .017 .041** .016
예비역 -.041* .023 -.043* .024 -.039* .024
기혼자 -.009 .035 -.027 .037 -.014 .036
과체중 -.088** .043 -.091** .044 -.078* .043
건강 상태 .005 .007 .003 .007 .016** .007
연령대 .038*** .013 .034** .013 .040*** .013
수능 평균 수능등급 -.036*** .004 -.045*** .004 -.036*** .004
교육
경력
전문대 -.021 .031 .006 .033 .007 .032
대학 -.032 .031 .013 .035 .011 .033
대학원 .112*** .041 .132*** .043 .121*** .041
중퇴자 .003 .035 -.014 .037 .002 .035
외국어학습 .013 .012 .031** .012 .014 .012
직업훈련경험 -.039 .026 -.035 .027 -.034 .026
고교직업교육 .045** .018 .050*** .019 .045** .018
서울 소재 .012 .021 -.002 .025 -.022 .024
경인권 소재 .012 .021 -.024 .025 -.027 .024
충청권 소재 .038* .021 -.012 .026 -.012 .026
경남권 소재 .012 .022 -.049 .033 -.054* .032
경북권 소재 -.005 .022 -.041 .030 -.047 .029
외국 .255*** .094 .139 .100 .207** .097
노동
시장
수도권 거주 .098*** .026 .079*** .025
충청권 거주 .112*** .031 .106*** .030
경남권 거주 .129*** .036 .116*** .035
경북권 거주 .094*** .034 .085*** .033
외국 거주 .198*** .075 .158** .073
구직 경험 -.047*** .012 -.053*** .012
취업자 .015 .013 .015 .013
취업
선호
도시권 직장 .028** .012 .029** .012
사회적 인정 .028** .013 .028** .014
중소기업 .055*** .020 .060*** .020
대기업/외국계 .148*** .023 .151*** .023
공기업/공무원 -.136*** .019 -.132*** .019
학력수준 적합 .032** .013 .036*** .013
전공분야 일치 .028** .012 .028** .012
정규직 .071*** .013 .071*** .013
통근 가능권 -.020 .013 -.028** .013
심리
특성
분위기 주도 .037*** .009 .041*** .009
자주 심란 -.015* .008 -.013 .008
타인 관심 -.035*** .009 -.032*** .009
타인 배려 -.016 .012 -.012 .012
계획 실행 .029*** .009 .037*** .010
적성 파악 .031*** .010 .037*** .010
흥미 파악 -.023** .010 -.031*** .010
표본 / R2 2,703 / .266 2,707 / .208 2,708 / .259
<표 9>모형별 희망임금 추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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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V는 심리 특성과 관련된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나 타인 관심이 많음 등을 제외하
고 추정하였는데, 모형의 적합도가 5.8% 정도 하락한다. 예비역과 과체중이 희망임금 
하락에 영향을 주나, 영향을 주는 정도가 낮아지고 신뢰도도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모형에서 변수별 표준화계수(β)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14) 희
망임금에 나타난 표준화 변수로 절댓값이 큰 순서를 보면 남자(β=.284)과 수능평균(β
=-.216)이 압도적이고, 대기업 선호(.140), 공무원(-.128), 대학원(.112), 정규직 선
호(.103) 순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희망임금은 노동시장의 영향을 적게 받
고 있으나, 성별, 수능성적, 취업 선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취업 청년층의 희망임금과 실제임금
취업하여 받고 있는 실제임금과 희망임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취업자를 대상으로 희망임금과 실제임금을 분석하였다.15) 재학 중이 아닌 청년근
로자의 희망임금과 실제임금은 상관계수가 0.538로 상호 관련성이 높은 편이다. 
희망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앞의 사례와 대동소이하나, 표본이 적어 통계적인 유의
성이 낮아진다. 실제임금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면 먼저 성별 임금 차이가 체계적으로 드
러나지 않는다. 단순 평균 비교에서 27만 원의 차이를 감안할 때 다른 변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군역이나 혼인 여부, 과체중 등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건강 상태(매우 허약=0.7%, 허약=7.8%, 보통=33.5%, 건강=44.0%, 매우 
건강=14.0%)와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수능 평균 등급 성적이 1등급 좋아질 때마다 평균적으로 2.7%의 실제임금이 올라가
고 있는데, 이는 수능등급에 따른 희망임금 상승률 3.9%보다 낮은 수준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이다.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학교 졸업 후 아
르바이트 등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와 2～3년제 대학 졸업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16) 학교 중퇴자의 임금에서 불이익은 평균적으로 뚜렷
하지 않다.
14) 지면 제약으로 표준화계수는 생략하였다.
15) 재학 중인 학생은 임시로 아르바이트 등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임금 등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인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실과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
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6) 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균 임금 격차는 17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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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임금 실제임금
상수 5.408*** .129 상수 4.693*** .130
인적 
속성
남자 .150*** .045
인적 
속성
남자 .093 .061
예비역 .037 .045 예비역 -.057 .063
기혼자 -.022 .050 기혼자 -.018 .058
과체중 -.006 .076 과체중 .062 .093
건강 상태 .010 .011 건강 상태 .031** .012
연령대 .065*** .021 연령대 .073*** .024
수능 평균 수능등급 -.039*** .006 수능 평균 수능등급 -.027*** .007
교육
경력
전문대 .026 .039
교육
경력
전문대 .021 .041
대학 .001 .043대학 .022 .042
대학원 .072 .107대학원 .114 .094
중퇴자 -.017 .051중퇴자 .006 .043
기업
소재
수도권 .067* .035외국어 학습 .029 .019
충청권 .079* .044
직업훈련 경험 -.023 .041
경남권 .042 .041
고교 직업교육 .057** .025 경북권 .042 .044
서울 소재 -.005 .035 외국 .011 .287
경인권 소재 .000 .032
기업
형태
민간기업 .032 .043
충청권 소재 .007 .034 공무원 .063 .065
경남권 소재 -.041 .042 외국기업 .122 .085
경북권 소재 -.001 .038 법인단체 .034 .047
노동
시장
수도권 거주 .120*** .034 기타 .056 .063
충청권 거주 .130*** .041
직무
특성
노동조합 .069** .028
경남권 거주 .127*** .044 정규직 .243*** .026
경북권 거주 .067 .045 단시간 근로 -.315*** .040
외국 거주 .544** .247
기업
규모
1-4명 -.169*** .055
구직 경험 -.037** .017 5-9명 -.121** .051
취업
선호
도시권 직장 .026 .019 10-29명 -.120** .047
사회적 인정 .021 .021 30-49명 -.099* .056
중소기업 .018 .034  70-99명 -.063 .063
대기업/외국계 .118*** .041 100-299명 -.003 .049
공기업/공무원 -.054 .034 300-499명 .034 .058
학력수준 적합 .030 .020 500-999명 .015 .058
전공분야 일치 .057*** .020  1000명 이상 .119** .048
정규직 .051** .020
산업#
건설인프라 .132** .066
통근 가능권 -.046 .021 판매운수숙박 .018 .043
심리
특성
분위기 주도 .019 .014 사업서비스 .035 .043
자주 심란 .018 .013 공공서비스 -.073* .043
타인 관심 -.012 .014
직업#
관리직 .383*** .124
타인 배려 -.020 .019 경영 지원직 .051 .078
계획 실행 .043*** .014 사회 서비스직 .169** .077
적성 파악 .024 .016 개인 서비스직 .052 .080
흥미 파악 -.038** .015 건설제조직 .144* .080
표본 / R2 881 / .290 표본 /R2 867 / .425
<표 11> 비재학 청년층의 희망임금과 실제임금
주: *** p<0.01, ** p<0.05, * p<0.1(# 일부 변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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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있는 경우 호남권에 비하여 임금이 높으며 비교적 그 차
이가 분명하다. 공공기업과 비교하여 기업 형태에 따른 체계적인 임금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없는 기업에 비하여 6.9% 정도 임금 수준이 평균적
으로 높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하여 24.3%나 임금이 높으며, 단시간 근로자는 전일
제 근로자에 비하여 31.5% 정도 임금 수준이 낮다.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전체적으
로 중규모 기업에 비하여 적은 규모 기업 종사자의 임금 불이익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
으며,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상당한 임금 프리미엄이 확인된다. 
두 회귀식의 변수별 표준화 계수(β)를 비교하면 희망임금에서는 남자(.257), 평균 수
능(-,242), 수도권 거주(.214), 대기업 선호(.114) 등에서 표준화 계수(절댓값)가 크
다. 실제임금에서는 정규직(.278), 단시간 근로(-.223), 사회서비스직(.215), 종업원 
1000인 이상(.135) 등이 평균 수능(-,131)이나 남자(.123)보다 크다. 청년층이 생각
하고 있는 주관적인 임금 수준과 달리, 실제임금은 성별이나 수능등급보다 정규직 여부, 
단시간 근로, 기업규모, 종사하는 직업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Ⅳ. 결  론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과 대책
을 탐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KEEP(2012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과 과거 연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임금과 실제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KEEP 조사자 가운데 수능 성적이 보고
된 사례는 2,800여 건인데,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의 등급을 바탕으로 평균 등급을 도
출하여 추가하였다. 희망임금과 실제임금 항목에서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낮은 상하 1%
에 속하는 극단적인 표본을 제외하고 자료를 구성하였다.
일반선형 모형의 회귀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희망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
는 요인은 성별, 수능성적, 그리고 개인적인 취업 선호이고 관련성이 비교적 낮은 분야는 
노동시장 여건이다. 수능 성적 가운데 특히 외국어영역의 성적이 희망임금에 영향을 많
이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분석 대상에 따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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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청년층의 경우에 수능 평균이 1등급 좋아질 때마다 희망임금은 평균 3.9% 상승하
고 있다. 수능 평균 등급이라는 단일 변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교육경험보다 희망임
금 형성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재학 청년층의 실제임금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체계적으로 발
견되지 않는 반면, 정규직, 시간제 근로, 종사하는 직업과 산업이 주는 영향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상당히 커서, 50∼70명 규모 기업을 기준으
로 대규모 기업의 이익(wage premium)보다 소규모 기업의 불이익(penalty)이 뚜렷하
다. 또한 학력수준별 임금 격차가 사라진 대신, 수능 등급에 따른 임금 차이가 유의미하
게 확인되어 수능 평균이 1등급 좋아질수록 임금도 2.7%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 청년층에게 대
학수학능력시험 결과(등급이나 점수)가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수능성적은 
대학의 입학여부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 희망임금과 실제임금에도 체계적으
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박천수, 2015). 이는 청년층이 장기간에 걸쳐 준비한 수
능 성적이 심리적인 중요성(희망임금)은 물론 실제 직무역량(실제임금)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로 희망임금 형성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노동시장이나 학력수준보다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수능 성적이나 취업 선호를 더 중시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실제임금은 고용 
지위나 기업 규모, 직업 등 객관적인 노동시장 요인이 주는 영향이 압도적이다. 이는 청
년층이 재학 중에 직업별 평균 입직단계 임금수준과 같이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체계적
인 교육이나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구직 경험이 있는 
경우에 희망임금의 하락이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어 이를 방증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
보 제공 등으로 객관적인 희망임금 형성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셋째로 학교를 졸업한 취업 청년층의 실제임금은 성별이나 학력별 격차가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많은 고학력 청년층이 학력이나 전공에 맞는 일자리에 정착하
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다
른 청년층 연구에서 아르바이트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하면, 성별 임금 격차나 학력별 임
금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김주섭 외, 2003; 박천수, 2015). 우리나라 청년층이 학
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에 대한 분석에서 자료의 특성에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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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중간규모 기업에 비하여 소규모 기업 취업자의 실제임금에서 불이익이 너무나 
분명하여, 소규모 기업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경향은 합리적인 선택 결과일 가능성이 높
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층의 취업 기피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대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희망임금(의중임금) 형성과 실제임금에 미치는 요인을 
수능성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며, 희망임금(의중임금)이 노동시장의 
이행에 주는 구체적인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으로 미루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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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AT Grades on Youth Reservation Wage and 
Real Wage
Cheonsoo Park
This paper reviews the influence factors of youth reservation wage(hope salary) 
and real wage by using 2012 KEEP Data.
Empirical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Korean SAT grades and job prefere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youth reservation wage. But labor market condition, such as 
job seeking experience, had little effect. Also, youth reservation wage was mo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individual average SAT grade than by the education 
level.
The wage gap by gender was not found systematically, but firm size, whether 
temporary or a full time job, and occupation type provided some wage premium in 
real wage. The wage gap between education levels disappeared, but the individual 
average SAT grade systematically influenced real wages of youth workers.
Th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SAT grades reflect not only psychological 
importance of youth but also their actual job competencies.
Key words : reservation wage(hope salary), real wage, Korean SAT grade, KEEP
